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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�예방과�대기환경�개선을�목적으로�하는�자동차검사는�등록,�안전기준,�자기인증,�제작결함�시정,�점

검,�정비�및�자동차관리사업과�같이�국민�안전을�책임지는�중요한�국가�자동차관리�제도�중�하나이다.�자동차는�

시간이�지나고�주행거리가�증가함에�따라�부품과�성능의�저하는�필연적이므로�우리나라뿐�아니라�경제협력개발

기구(OECD)�32개국을�포함한�전�세계�92개국에서�일정�주기마다�원동기,�제동장치,�배출가스�발산장치�등�24

개장치�600여�개�항목을�검사하여�최소한의�운행적합성(Roadworthiness)을�확인한다.

국내�등록�자동차는�약�2,400만�대이고�이�중�절반인�약�1,200만�대(’20)가�자동차검사를�의무적으로�받는다.�

부적합률은�약�24%(한국교통안전공단,�’20)로�매년�약�288만�대가�결함�시정�판정을�받고�있어�부적합�요인을�

규명하는�연구가�필요하다.

본�연구에서는�자동차검사�부적합에�미치는�주요�특성을�분석하기�위해�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(VIMS)�검사�

결과자료를�활용하여�이분형�로지스틱�회귀모형을�구축하였다.�모형의�종속변수는�부적합�여부,�독립변수는�차

량�운행·제원�특성인�차령(총운행시간),�주행거리,�용도,�차종,�규모,�연료,�차량중량,�엔진출력,�배기량,�연비,�소

유자�관리�특성인�검사기간�경과여부,�엔진오일�상태,�타이어�마모도,�브레이크�패드�마모도,�앞바퀴�정렬�상태

로�설정하였다.�분석�결과는�국민�안전�확보를�위한�검사�기준�및�방법�개선,�차령별�주행거리별�검사�주기�조정�

등�국가�자동차관리�제도�개선�및�정책�수립에�도움이�될�것으로�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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